
SK케미칼, 친환경사업장 장관표창

SK케미칼은 울산공장(공장장 오명환)이 환경부(장관 유영숙)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월12일 발표했

다.

울산지역 1단계 자발적 환경협약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활동 평가·분석에서 SK케미칼은 23개 사업장 중 우

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.

친환경 사업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실현을 위해 기업문화, 공

정, 생산제품 분야로 나누어 단·중기 실천 로드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대표사례로 생활계 폐목재를 산업용 에너지로 전환하는 <에코그린 보일러>를 가동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

확대와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.

인근 용연하수처리장의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며 온

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했다.

또 바이오디젤 부산물(ECO-300)을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 대체해 황화합물 배출을 없앰으로써 온실가스

감축효과는 물론 바이오디젤 수준의 높은 연소 효율을 실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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